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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한국도한국도한국도 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근로자근로자근로자근로자 더더더더 관심관심관심관심 가져야가져야가져야가져야" 

 [임기임기임기임기 마친마친마친마친 獨獨獨獨아데나워재단아데나워재단아데나워재단아데나워재단 콜린콜린콜린콜린 뒤르코프뒤르코프뒤르코프뒤르코프 한국한국한국한국 대표대표대표대표] 

獨獨獨獨통일통일통일통일 성공요소성공요소성공요소성공요소 한국에한국에한국에한국에 소개소개소개소개… 북한학생북한학생북한학생북한학생 만나러만나러만나러만나러 평양도평양도평양도평양도 방문방문방문방문 

"북한사람북한사람북한사람북한사람, 외부세계외부세계외부세계외부세계 많이많이많이많이 봐야봐야봐야봐야" 

 

"남북한이 통일돼 국민이 7000 만명으로 불어나면 강대국으로서 

아시아에서 위상이 더욱 커질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해야 해요." 

 

콜린콜린콜린콜린    뒤르코프뒤르코프뒤르코프뒤르코프(Colin Duerkop·60)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가 26 일 임기 2 년을 마치고 독일로 떠난다.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은 

독일의 초대 총리를 지낸 아데나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독일 본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120 개 해외 사무소를 갖고 

있으며 민주시민 교육, 민주주의 정착, 국제적인 학문 교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뒤르코프 대표는 인스브루크대 경제학·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세계은행과 유엔식량농업기구를 거쳐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태국, 싱가포르 

사무소 대표 등을 지냈다. 

 

▲ 콜린 뒤르코프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가 2 년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며 독일과 한국 통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명원 기자 

mw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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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르코프 대표는 한국에 있는 동안 독일 통일의 긍정적 면과 성공 요소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그는 "독일처럼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서는 안 된다"며 "통일된 뒤 150 만명 이상 되는 북한의 군대를 

어떻게 수용할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 월 북한 평양에 다녀왔다. 오랫동안 비자 발급과 입국이 

거부됐지만 북한의 재단 장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시도한 결과였다. 

김일성대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신문·사진 기자 등을 6 주 동안 

베를린으로 초청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북한 외부로 데려가야 북한 사람들에게 실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북한 사람들도 현재 국가 

체제가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뒤르코프 대표는 한국에 있는 동안 의사소통이 잘 안 돼 불편했던 기억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갈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양손이 묶인 것 같아요. 영어를 활용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완벽을 추구하는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또 대학생이 

많은데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직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균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는 10 월부터 5 년 동안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터키사무소 대표로 부임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 독일에는 300 만명 이상의 터키인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수십년 동안 하지 않아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며 "한국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더욱 큰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26/20110826000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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